
<참세상> 학생인권조례 서명 4만 돌파...“한 명씩만 더!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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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시한을 8일 남겨놓은 19일, 서명인원이 4만 명을 돌파했다. 이
날 청소년 20여 명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서울시민들에게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운동 
동참을 호소하며 광화문에서 국립 4.19민주묘지까지 도보행진을 진행했다.

전누리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활동가는 “학생인권 보장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염원
한 4.19 혁명의 뜻과 2008년 촛불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실현될 수 있는 첫걸음”이라며 
“4.19를 맞아 인권조례가 민주주의의 시작점임을 확인하고 서울시민에게 인권조례제정을 
촉구하고자 도보행진 하게 됐다”고 행진의 취지를 설명했다.

이날까지 취합된 서명자 수는 총 40,096명으로 성사인원인 8만2천 명의 절반 정도이다. 도
보행진에 앞서 청계광장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교사, 학부모들은 한마음으로 인권조례제
정운동의 성공을 염원했다.

서울시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한상희 교수(건국대)는 
“아이들이 학교에서 경쟁에 시달리느라 성장을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
안 된다”며 “학생인권 제정운동의 막바지에 모든 분들이 참여해서 자유롭고 행복한 학교, 
인권이 꽃피는 학교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”고 바랐다.

전은자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도 “지난 6개월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고 이제 남은 8일
에 모든 것이 달려 있다”며 “나와 가족, 주변 지인들까지 모두 동참하게 해 반드시 조례제
정을 성공시키고 8일후 성공한 그 느낌을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고 싶다”고 말했다.

청소년들은 당사자로서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을 내비쳤다. 다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
활동가는 “청소년들은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일 앞에서 우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인권
조례가 꼭 필요하다. 이제 절반만 더 받으면 된다. 이 간절함을 모아 주민발의가 성공할 수 
있도록 도와 달라”며, 서울시민뿐 아니라 연대를 약속한 시민사회진영을 향해서도 호소했
다. 


